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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체크리스트 · 월급 받는 사회초년생용

연말정산 체크리스트
2월에 토해 낼지 돌려받을지는 그 전 10개월에 거의 정해집니다. 달력 순서대로 표시하세요.

매달 · 원천징수

회사가 간이세액표로

세금을 미리 뗍니다

1월 · 연말정산

간소화 자료로 1년 치 진짜

세금을 다시 계산

2~3월 · 정산

더 냈으면 돌려받고, 덜

냈으면 더 냅니다

5월 · 종합소득세

부업·프리랜서 소득이

있으면 직접 신고

올해 안에 지금 바로

9~10월 남은 석 달 계획

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

2월~5월 결과를 받은 뒤

놓쳤다면

1

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"결정세액"부터 확인했다 (0원이면 공제를 더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

없습니다)

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(군 복무 기간 제외)였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를

냈는지 인사팀에 물었다

월세를 살면서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이번 달에 했다 (월세 세액공제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)

청약통장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지 앱에서 확인했다

2

카드사 앱에서 누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었는지 보고 남은 기간 결제 수단을 정했다 (넘었다면
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)

안경 영수증, 기부 영수증처럼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증빙을 모아 두었다

공제받으려고 안 써도 될 돈을 더 쓰지는 않기로 했다

3

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봤다 (학자금 대출 상환액 납입증명 등)

월세 세액공제용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했다

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냈다

4

더 내라고 나왔고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2~4월 분납을 요청했다

3.3%를 떼인 프리랜서·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달력에 적었다

퇴사 뒤 연말까지 재취업을 안 했다면 5월에 월세·의료비 공제를 직접 넣어 신고했다

빠뜨린 공제·감면은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 (그해 낸 세금이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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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초년생이 자주 쓰는 공제, 숫자만

항목 2026년 10월 기준

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만 15~34세(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제외),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%, 연 200만 원 한도

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·총급여 8천만 원 이하, 월세의 17%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) 또는 15%, 연 1,000만

원까지 인정

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·총급여 7천만 원 이하, 납입액의 40%, 연 300만 원까지 인정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 25%를 넘긴 부분부터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

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까지 12%

의료비 총급여 3%를 넘긴 부분부터 15%

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는 일을 안 합니다

중소기업 감면 등으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, 연금저축이나 보험처럼 공제를 노린 상품에 돈을 더 넣어도

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.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보세요.

내 숫자 적어 보기

작년 결정세액 원

총급여 × 25% = 카드 공제 문턱 원

총급여 × 3% = 의료비 공제 문턱 원

1년 치 월세 × 17%(또는 15%) = 월세 세액공제 원

청약 납입액(최대 300만 원) × 40% = 청약 소득공제 원

원천징수 비율(80·100·120%)은 고를 수 있지만 1년 총액은 같습니다. 2월에 목돈이 빠지는 게 싫다면 100%가 마음 편합니다.

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이며,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가족 관계·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내 경우가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(국번

없이 126)나 세무서 민원실에 물어보세요.

총급여 4,200만 원 도윤의 세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한 예시, 감면이 들어갔을 때와 경정청구 예시는 『잃지 않는 연습』 2장에

있습니다.


